
여행에 관한 것들은 다른 학우분들께서 충분히 여러가지 정보 남겨주셨을 것 같아 다른 

분야의 문화생활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이나 공연 관람을 좋아하는 편이

라 리옹에서, 그리고 프랑스, 유럽에서 어떻게 문화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

다  이런 공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유럽이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만큼 한번쯤 해

보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명한 악단, 연주자의 공연을 볼 기회가 좀 더 많고, 높은 확률로 한국에서

보다 훨씬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공연에서 학생 할인가격이 있으니 꼭

꼭 누리시길 바라요 ★ (높은 확률로 한국에 비해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리옹의 대표적인 클래식 콘서트홀로는 Hôtel de Ville 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Opéra de Lyon이 있고, Part-Dieu 기차역과 Westfield 쇼핑몰 근처에 있는 Auditorium-Orchestre 

National de Lyon이 있습니다. 오페라는 말그대로 오페라 공연들이 메인으로 올라오는 공연장이고, 

오디토리움은 리옹의 국립 교향악단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페라에서는 두번의 피아노 독주회, 오디토리움에서는 한 번의 피아노 독주회와 

두 번의 교향악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리옹의 오케스트라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단들

이나 연주자들이 투어를 하면서 리옹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탈리

아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연주도 리옹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클래식 음악 독주회나 교향악 이외에도 오페라, 2학기 파견의 경우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 및 

가스펠 등 특별공연, 발레 등 여러가지 공연들이 있으니, 프랑스에서 체류하실 동안의 시즌에 해

당하는 공연정보(일시, 가격, 아티스트, 레퍼토리 등)를 미리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 예매하시길 

권합니다.  

- Opéra National de Lyon https://www.opera-lyon.com/ 

- Auditorium-Orchestre National de Lyon https://www.auditorium-lyon.com/fr 

그리고 여행을 다니시는 도중 하나의 관광 활동으로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파리의 유명 공연장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라디오프랑스오케스트라가 주로 공연하는 콘서트

홀인 Maison de la Radio et de la Musique이 있습니다. (파리의 서북부 16구, 약간 외곽에 위치하

고 있고 가기가 약간 귀찮은 위치이지만.... 공연 끝나고 건물을 나서자마자 보이는 에펠탑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오페라 가르니에와 오페라 바스티유에서는 주로 파리 오페라단과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 Maison de la Radio et de la Musique https://www.maisondelaradioetdelamusique.fr/ 

- Opéra de Paris https://www.operadeparis.f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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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밖에서 여행하실 때 일정을 맞춰 공연을 관람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할 만한 

홈페이지들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s://www.berliner-philharmoniker.de/ 

- 뮌헨뮤직 홈페이지 https://www.muenchenmusik.de/ 

 이 뮌헨뮤직이라는 사이트에서 뮌헨에서 열리는 공연들을 ‘발레’,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검색하여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 빈 필하모닉 홈페이지 https://www.wienerphilharmoniker.at/en/ 

- 영국 로얄 발레 홈페이지 https://www.roh.org.uk/tickets-and-events 

 특히 2학기에 파견 가시는 경우, 발레를 좋아하신다면 연말시즌에 런던 여행하면서 로얄

발레의 호두까기인형을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이외에는 다녀보면 좋을 미술관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리옹에는 리옹 보자르 미술관과 콩플뤼엉스 Confluence 박물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보자르 

미술관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화와 조각 등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리옹에서 지내면서 한번쯤은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학생요금은 상설전시의 경우 4유로입니다. 콩

플뤼엉스 박물관은 26세 미만 학생은 무료이고, 미술관이라기보다는 화석이나 공룡 뼈 등인 전시

된 자연사박물관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거기에다가 골동품 전화기나 전자제품 등 다양한 주제

의 수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뒷편에 론강과 손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있는데, 자세

히 보면 물 색깔도 구분이 되어 매우 신기하니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 리옹 보자르 미술관 https://www.mba-lyon.fr/en/article/ticketing-admission 

- 콩플뤼엉스 박물관 https://www.museedesconfluences.fr/fr/preparer-ma-visite/tarifs-et-

billetterie 

파리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오르세, 루브르 제외하고 추천하고 싶은 곳들로 오랑주리 미술

관과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의 수련 연작이 있는 곳으로 유

명하고, 그 작품들이 있는 흰 색 둥근 공간 역시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프랑스 인상

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루브르나 튈르리 정원과도 가까워 접근성도 좋습니다. 

입장시 줄을 많이 설 수도 있으니, 꼭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약 내역을 보

여주니 줄을 뚫고 바로 들여보내 주더라구요 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은 파리 16구에 위치해 있

어 좀 외곽이지만, 인상주의 회화를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시라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모네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들 역시 많이 전시되어 있어 좋았습

니다. 오랑주리는 유럽연합 거주 학생일 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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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만 25세 이하의 학생에 대한 할인 요금으로 10유로를 내고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오랑주리 미술관 https://billetterie.musee-orangerie.fr/fr-FR/accueil-orangerie 

-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https://billetterie.marmottan.fr/bin/index.php?code_langue=en 

파리 이외에 제가 가본 프랑스 내 미술관으로는 아비뇽의 앙글라돈 미술관, 칼베 미술관, 디

종의 디종 보자르 미술관, 몽펠리에의 파브르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아비뇽의 앙글라돈 미술관은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아 오히려 좋았습니다. 15에서 25세의 학생 요금

은 3유로였습니다. 그리고 칼베 미술관은 모두에게 입장이 공짜입니다! 아비뇽에 당일치기 여행을 

가시게 되면 두 미술관 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종의 디종 보자르 미술관 역시 리옹 

보자르 미술관처럼 모든 시대의 작품들을 다 다루고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리옹과 디종 보자르

는 모두 규모가 작지 않아서 모든 작품들을 다 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알아두시

면 여행 다니시거나 계획하실 때 더 수월할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있는 화풍이나 사조, 시대의 작

품들의 전시관만 선택과 집중으로 관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디종 보자르

는 리옹과 달리 학생요금이 공짜입니다! 몽펠리에의 파브르 미술관 역시 아비뇽의 앙글라돈, 칼베 

미술관보다는 규모가 있는 편이고, 학생요금은 6유로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유명한 사실주의 작품 

중 하나인 구스타브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 아비뇽 앙글라돈 미술관 https://angladon.com/ 

- 아비뇽 칼베 미술관 https://www.musee-calvet.org/ 

- 디종 보자르 미술관 https://beaux-arts.dijon.fr/ 

- 몽펠리에 파브르 미술관 https://museefabre.montpellier3m.fr/ 

 

이밖에도 프랑스에는 도시마다 크고작은 미술관들이 꼭 있을 테니, 여행 다닐 때 학생요금의 

수혜를 받으며 많이많이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문화예술로 충만한 유럽생활 되시길 바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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